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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바야데르 1막, 인도의 한 사원. 제례

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사원에서 무희 니

키아와 연인 솔로르가 남몰래 만나 사랑

을 맹세한다. 두 사람은 파드되(발레에서

두 사람이 추는 춤)를 펼치며 조심스러운

포옹,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기대며 환희

에 찬 표정으로 사랑을 표현한다. 

2막, 감자티와 솔로르의 약혼을 축하

하는 성대한 연회가 시작된다. 성대한 연

회를 장식할 무희들이 등장하고, 황금색

으로 점철된 의상과 소품으로 화려함의

정점을 찍는다. 눈부시게 화려한 무대와

는 반대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드는 니키

아와 솔로르의 대조가 강렬하다. 더그만

타 국왕은 은밀히 니키아를 죽일 것을 지

시하고, 니키아는 꽃바구니에 숨어있던

독사에게 물린다. 제사장은 해독제를 니

키아에게 전하려고 하지만 니키아는 망

설이는 솔로르를 보며 낙담해 죽고 만다. 

3막, 연인을 잃은 솔로르는 큰 절망에

빠진다. 그는 고행 수도승에게 슬픔을

잊을 수 있는 의식을 요청하고 그들의 신

성한 춤에 매혹되어 망령의 세계로 빠져

든다. 솔로르는 어둠 속에서 니키아의

환영을 본다. 32명의 아름다운 망령들이

차례로 등장해 무대를 가득 메우고 매혹

적인 발레 블랑이 펼쳐진다. 이어 무대

중앙으로 니키아와 솔로르가 등장해 파

드되를 선보인다. 1막에서 두 사람이 사

랑에 빠지는 순간을 따뜻하고도 아름답

게 표현한 파드되와는 달리 3막의 파드

되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끝내 이

뤄지지 못함을 애처롭고도 절실한 감정

을 전달하면서도 어딘가 몽환적이다. 솔

로르는 니키아의 망령을 따라 세속을 떠

난다.

“새롭게 도약하는 계절, 발레로 맞이하는 새 봄”
   

봄이 왔다.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산과 초원을 보며 우리의 감각은 대지의 두근거림을 느

낀다. 봄바람을 만끽하며 선 두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고 어깨와 팔을 타고 선율이 흐른다.

단단한 발끝과 섬세한 손끝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몸짓으로 인간의 삶과 사랑을 노래하는

발레로 봄을 맞이한다. 국립발레단의 ‘라 바야데르’와 유니버설발레단의 ‘돈키호테’로 낭만

과 정열이 춤추는 세상으로 들어간다.

라 바야데르

돈키호테 1막 1장. 용감한 기사의 무용

담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자기 자신을

기사라고 믿게 된 돈키호테. 그는 환상의

여인 둘네시아를 찾아 시종 산초판자와

세상 밖으로 모험의 길을 떠난다. 

1막 2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장. 가난

한 이발사 바질은 선술집 주인 로렌조의

새침하고 사랑스러운 딸 키트리를 보고

첫 눈에 반한다. 로렌조는 키트리를 멍청

한 부자귀족 가마슈와 결혼시키려 한다.

이 때 돈키호테가 나타나 키트리를 둘시

네아로 착각해 춤을 신청하고 한바탕 소

동이 벌어진다. 엉뚱한 돈키호테의 행동

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낸다.  

2막 1장. 집시의 야영지에서 집시들은

키트리와 바질을 위해 춤을 춘다. 곧이어

돈키호테가 나타나 야영지 주변의 풍차

를 보고 둘시네아를 공격하려는 적군의

기사로 착각해 풍차를 향해 덤벼들어 주

위가 아수라장이 된다. 

2막 2장. 꿈속 아름다운 요정들이 돈키

호테를 반기고, 요정들은 경쾌한 음악에

맞춰 군무에 이어 한 명씩 무대 중앙으로

나와 고난이도 턴과 점프 등 다채로운 독

무를 선보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

낸다. 

3막 1장은 선술집 배경. 바질은 키트리

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자살하겠다며 단

도를 꺼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쓰러진

다. 키트리는 바질이 죽은 줄 알고 슬픔

에 빠지지만 바질이 연기를 하고 있음을

눈치채고 돈키호테에게 아버지를 설득

해 달라 부탁한다. 두 사람을 불쌍하게

여긴 돈키호테는 로렌조에게 두 사람의

결혼을 허락하도록 명령한다. 

3막 2장. 키트리와 바질의 친구들, 마을

사람들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

위해 모였다. 에스파다와 메르세데스의

매혹적인 춤에 이어 마을 남녀들은 스페

인 민속춤인 판당고를 춘다. 높은 점프와

함께 강한 남성미를 뽐내는 투우사의 춤

과 화려한 플라멩고의 향연이 이어진다.

경쾌한 음악과 함께 키트리와 바질이 고

난이도 동작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파드되

를 선보이며 결혼식 피날레가 펼쳐진다. 

“봄밤을 장식할 낭만과 웃음”

‘라 바야데르’는 프랑스어

로 인도의 무희라는 뜻이다.

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네 명

의 남녀 주인공이 사랑과 배

신, 욕망을 펼쳐낸다. 120여

명의 무용수, 200여벌의 다

채로운 의상, 고난도 테크닉

과 다양한 캐릭터 등 화려한

볼거리가 가득하다. 

국립발레단의 ‘라 바야데

르’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

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

장에서 만날 수 있다. 

‘돈키호테’는 스페인 대문

호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

을 원작으로 한 희극 발레다.

스페인풍의 경쾌한 음악, 무

용소들의 쉼 없이 이어지는

화려한 춤과 고난도 테크닉

이 이 작품의 매력이다. 

유니버설발레단의 ‘돈키

호테’는 4월 16일과 17일 경

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

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. 

돈키호테

‘라 바야데르’의 한 장면. 인도 무희들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. 


